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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p야ars 7 chapters about questioning and answering between Lei Gong - Huang Di in 

which includes many contents that do not appear in other chapters of Su Wen(『素問』 ) and Ling 

Shu( 『靈樞』). Es뼈머ly terms such as K버 Duo(授度), Qi Heng(奇띤), Yin Yang(陰陽), Cong Rong(從

容), α Xiong(雄雄), Wu Zhong(五中), Zhong Shi(終始), Bi Lei(比類), Ming Tang(明堂), Ren shi(A事)

do not show what they implicate and are difficult to understand. However, from the context, we 

assume that they maybe terms related to diagnosis. 

Although the Yin Yang M머 Fa of Su Wen totally differs from Nan Jing, we will look for the 

origin of it through Wu Zhong. 

Furthermore, we will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Ren Ying Cun Kou Mai(A迎#口服), which 

does not appt갱r in the contents of questio띠ng and answering between Lei Gong Huang Di. 

The term Bi Lei that only ap많ars in questioning and answering between Lei Gong - Huang Di 

will be analyzed 머ong with diagnostic skill and the co-explain어 term Ren Shi. A lot of Xe Zheng(虛

證) provoked by a intrinsic factor, Ren Shi, and suitability of its development to Lei Gong - Huang 

Di ’s Mai Fa will be more closely discussed. 

Key Words : Diagnostic system, Lei Gong - Huang Di, K버 Duo. 

I . 序 論

「素問』 권23, 24에 雷公 - 黃帝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7편이 있는데, 『소문』, 『靈樞』의 

기타 편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었다. 특히 여기에 나타나는 용어인 授度, 奇桓,

* 교신저자 • *생局, 경북 경주시 석장옹 7(J1 동국대학교 한 
의과대학, <E4l 770 :mo, 며벼ig@dong밍kac.kr 

陰陽, 從容, 雄雄, 五中, 終始, 比類, 明堂, A事 등 

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아 진단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羅經·16難』에 “服有三部九候, 有陰陽, 有輕重,

有六十首, -Bl變罵四時. 離聖久遠 各自是其法”이 

라 하여 맥진의 종류를 언급하였는데, 三部九候,

陰陽, 輕重, 六十首, 四時服 5가지이고 六十首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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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4가지는 각기 하나의 難을 두어 섣명하였다. 

진단법에 있어서 「난경』은 『소문』보다 성서 연 

대가 늦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다 발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맥법은 『黃帝內經』(이하 『내경』 

으로 간칭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며 특히 

뇌공 - 황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음 것으로 보인다. 

『素問·方盛哀論』에 “奇띤之勢乃六十首”라 한 

것에서 『난경』의 六十首에 대한 단서를 授度과 

奇띤을 통하여 찾아보기로 하고, 陰陽服法을 논 

한 『陰陽類論』을 통하여 從容과 雄雄의 의미를 

탐색하고, 『소문』의 陰陽服法이 『난경』의 음양맥 

법과 완전히 다트지만 五中을 통하여 그 원류를 

찾아보고, 뇌공 - 황제의 문답에 나타나지 않는 

A迎#口服이 발전된 정황을 살펴보며, 뇌공 

황제의 문답에서만 나타나는 용어인 比類와 진단 

기술과 병렬하여 설명한 A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內因인 A事로 유발된 여러 虛證과 이것이 

뇌공 - 황제의 맥법으로 발전된 당위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 本 論

1. 『난경』의 맥법 

東漢시기에 저작된 『난경』의 「1難」 에서 「22雖

」까지는 맥진법이 기술되어 있다. 「16난」에는 

“R없有三部九候, 有陰陽, 有輕重, 有六十首, -H!K變

寫四時‘ 離聖久遠, 各옵是其法”이라 하여 맥진의 

종류를 언급하였는데, 三部九候, 陰陽, 輕重, 六十

首, 四時服 5가지이고 六十首를 제외한 4가지는 

각기 하나의 難을 두어 섣명하였다. 

이 가운데 「5난」에서 輕重을 언급하였다. “服

有輕重,何謂也?然.初持服如三寂之重,與皮毛相

得者, 뼈部也. 如六흉之重, 與血服相得者, 心部也.

如九옳之重, 與Jl/L!처相得者, 牌部也. 如十二寂之重,

與節平者, Jlf部也. 按之至骨, 與指來淚者, 뽑也. 故

日輕重也”라 하여 「난경』에서 정식화된 맥진법은 

세 손가락을 #, 關, R 3부에 놓고 진맥한 것으 
로 보인다. 여기에서 맥진 부위를 밝히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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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마 촌구에 모두 손가락으로 짚었을 것이 

다. 이는 왔(콩)의 무게만몸 손가락에 감촉되는 

맥의 힘을 계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皮毛,

血Hll, Jl/L!처, 節, 骨에서 감촉할 수 있는 맥으로 손 

가락으로 누르는 압력의 강도를 말한다. 피부에 

서 골에 이르기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이것 

으로 오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輕重은 『

내경』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4난」 에서 음양을 언급하였는데 “服有陰陽之

法, 何謂也? 然 呼出心與뼈, 吸入賢與Jlf. 呼吸之

間, 牌受뤘味也, 其服在中. 浮者陽也, lli'.者陰也, 故

티陰陽也”라 하였다. 맥진법은 服象에 의거하여 

진단한다. 맥상은 박동하는 양식으로 이는 對를 

이루는데 浮 況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난」 에 의하면 心, 뼈의 맥은 浮이고, 

딴, 賢은 파이고, 牌는 浮-펴의 중간에 었다. 心

服은 浮하면서 大, 散을 겸하고, 師服은 短, 짧을 

겸하며, mlK은 때하면서 후, 長을 겸하고, 賢은 

i需, 實을 겸한다. 이러한 속성에 따른 맥상을 통 

하여 상호 구별된다. 이와 같이 진단한 오장의 

맥이 ‘是陰陽之法也’이다. 「4난」에서 또한 #口部

에서 나타나는 3가지 기본적인 맥상에서 浮 -

iJf'., 長 - 短, 消 짧으로 구성된 복합형의 6맥 

을 나타내었다. 즉 -陰一陽, -陰二陽, -陰三陽

및 -陽-陰, --陽二陰, -陽三陰이다 여기에서 

음양의 배합이 대름 이루고 있어 명칭의 유래를 

곧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이 각기 어느 경맥 

에 속하는지에 근거하여 어느 곳의 병이 遊JI價인 

지를 진단한다(“各以其經所在 各病평JI頂也”). 

「18난」 에서 三部九候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 

였다. 三部는 -t, 關, R이고, 九候는 이상의 각 
부위에 나타나는 浮, 中, l!i'.이고, #은 신체의 上

部를, 關은 中部를, R은 下部를 주로 진단한다. 

음양맥법과 삼부구후맥법은 『내경』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수법은 『난경』과는 다르다. 

「15난」 에 나타나는 四時服은 「소문』 권6 「玉

機률藏論」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었다. 단지 

春服을 형용한 명칭을 浮에서 毛로 변화시키고, 

쫓服의 명칭을 營에서 石으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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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기술의 순서를 바꾼 것 

에 불과하다. 사시맥법을 요약하면 春服 뾰 Jlf­
東方-木-橋·弱·長, 夏HIK 행 心 南方 火 來病·去

遭, 秋8따-毛-뼈 西方 金 輕·虛·浮, *服 石 賢 北

方 水 m:,橋·펌이 되고 정상 맥상과 서로 反하는 

맥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를 근거하여 질병을 진 

단한다. 

「16난」에 언급하지 않은 명칭이 있고 『난경』 

의 작자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시에 이미 

실전된 진단법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즉 六

十首이다. 이에 대해서는 뇌공 - 황제의 문답에 

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授度과 奇I!!

『소문』 권23, 24에는 뇌공 - 황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7편이 있고, 『소문』, 『영추』의 기 

타 편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술 

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7편은 다음과 같다. 

권23 : 「著至敎論篇」 , 「示從容論篇」 , 「統五過論

篇」, 「徵四失論篇」

권24: 「陰陽類論篇」 , 「方盛哀論篇」 , 「解精微論

篇」

『太素』에서는 「著至敎論篇」, 「示從容論篇」, 「

陰陽類論篇」 3편은 권16 「服등굶」 에 수록되어 있 

고, 권29 「水論」 은 「解精微論篇」 에 해당한다. 기 

타 3편은 망실되었다 불론 「영추』의 「經H!fu, 「禁

R~」, 「五&, 「官能편에도 뇌공 - 황제의 문답 

이 나타난다. 

술어와 내용으로 보면 이 7편은 『황제내경』 

가운데 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六十首의 

작은 단서는 「方盛哀論篇」 에서 언급한 “奇↑흐之勢 

乃六十首”의 말이다. 王때의 注에서 “좀띤勢六十 

首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1)고 하였다 그러 

나 그 단서는 “奇멜”에서 찾을 수 있다 

奇변은 뇌공 - 황제의 문답에 여러 차례 나 

타나는 진단법의 명칭이다. 먼저 이를 찾아보면 

1) 王꺼(注 • 『黃帝內經素問』『四홈뻐庸要』卷24, 훌灣, 中華書局
據明顧II:影宋本校刊, p.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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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善鳥服者, 必以比類, 奇띤, 從容知

之”( 「뾰五過論」 ), “該病不審, 是謂失常. 譯守此治,

與經相明. 上經, 下經, 授度, 陰陽, 검H.§., 五中, 決

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 「統五過즙옮」 ), “奇桓

之勢乃六十首,該合微之事,追陰陽之變,幸五中之

情, 其中之論, 取虛實之要, 定五度之事. 如此, 乃足

以該”(「方盛哀등옮」) 등이다. 여기에서 열거한 술어 

는 대부분 의학이론, 진단법, 치료법을 가리칸 것 

이지만, 동시에 또한 이를 논한 내용의 書名음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서명임을 곧 알 

수 있는 「上*i[J' 「下*£ 이외에 예를 들어 “論在

奇띤, 陰陽中”(『素問·病能論』)과 같은 말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2)_ 

그 중에 「授度』, 『奇Ii!』, 『上經』, 『下經』에 관 

해서는 기백이 간단히 해설하였다. 즉 『素問·玉版

論要』에서 “黃帝티 ; 奈聞授度, 깅H흐, 所指不同,

用之奈何? ~皮伯日 ; 授度者, 度鳥之漢深也. 奇↑E

者, 言奇病”이라 하였고, 「病能論」 에서 보다 상세 

하게 “「上經』者, 言氣之通天也. 『下經』者, 言病之

變化也 『金뀔』者, 決死生也‘ 『授度』者, 切度之也.

『奇띤』者, 言奇病也. 所謂奇者, 使奇病, 不得以四

時死也 'I:흐者得以四時死也. 所謂換者, 方切求之也,

言切求其服理也. 度者得其病處, 以四時度之”라 하 

2) 이러한 점에 있어서 明馬짧의 『內經素間注證發微」 9권 
의 설을 주목해야 한다 아래에 『소문』의 문장과 馬注를 
열거한다. 0 r示從容論篇」 ‘ “及於比類” 注 ; “觀前後篇
內,명有比類,係古經篇名, 然實以此方相類指義故日別
異t않§” 같은 篇 ; “明引比類從容, 是以名日該輕” 注 ; 
“子當明引比類 從容等篇大義觀之 則治擔心易햄, 名日該
輕.” 0 r統五過論篇」 ; “上經, 下經, 授度, 陰陽, 奇↑표, 
표中.” 注 , “然上經, 下經中有授度, 陰陽, 奇↑￥, 五中諸

篇, 無不愚知大義” 0 「陰陽類論篇」 • “帝日, oP念t下
經, 陰陽, 從容” 훈 ; “帝듬영n念上下經有陰陽從容諸篇.” 
같은 篇 ’ “유之陰陽之論.” 注 ; “合以陰陽篇中之論”, “陰
陽論係古經篇名.” 0 「方盛哀論篇」 ; “奇띤之勢, 乃六十
首, 該合微之事, ffi陰陽之變, 章五中之情‘” 注 , “奇tlf者,
古經篇名也, 六十首, 古A該法也 合徵 陰陽, 五中者, 皆
古經篇名也‘” r解精微論篇」 ; “行敎以經論, 從容, 形法,
陰陽, 刺갓, 場藥所滋.” 注 , “經論中有從容, 形法, 陰陽等
篇, 刺갓, 場藥等法” 이상은 『素問識』 권9에 나타남(升 
波元簡 • 『素問識』, A民衛生出版社 1984). 0 r病能論篇
」 ; “上經者 - --- 下經者 ---- 金없者 ------ 授度者 -----­
奇댄者 …… ”. 注 ; “此歷짧古經篇名而釋其義. - …· 上
經, 下經, 金많, f쫓度, 奇↑￥, {J:!.古經篇名, 今皆失之” 이상 
은 『素問識』 권6에 나타남 

8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3 

였다. 이에 의하면 『上經』은 天氣의 변화와 A氣

의 변화가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한 생리학 

저작이다. 이것과 서로 대응하는 『下經』은 병리 

학 저작이다. 『소문』에서 언급한 다음의 두 구절 

이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 “『下經』日 ; 몹不和, 

則없不安, 此之謂也”(『素問·遊調論』), “故『下經』日

: /Vi~쫓者, 生於)Jf使內也. …… 故下經티 : 肉챔者, 
得之i뚫地也. ------ 故下經티 • 骨댔者, 生於大熱

也”(『素問·擾論』)라 하였다. 왕빙의 注에서 “「下

經, 上古之經名也”3)라 하였다. 

『授度』과 『奇띤』은 하나로 귀납되고 내용적으 

로 연계된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저작이다. 「玉版

論要」 에서 “陰陽反他, 治在權衝相養, 용한f흐事也, 授

度事也”라 하였는데, 이는 服理를 추구한 것으로 

맥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樣度은 환부를 인식함에 있어서 사시의 표준되는 

맥에 의거하여 질병에 나타나는 맥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기백이 언급한 “四時之服”(r素問·移精變

氣論』) 맥법의 원형엄이 틀림없다. 授度의 진단에 

의거하여 질병을 奇와 빨으로 나누어 시술하는 

것이 곧 奇빨의 술이다, 『素問·病能論』에서는 “不

得以四時死”한 것이 奇가 되고, “得以四時死”가 

↑률이 되며, 혹은 질병의 진전이나 죽음과 四時之

氣의 대응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陰陽類論」 에서 

“쫓三月之病, 病合於陽者, 至春正月, g없有死徵, 皆

歸出春”이라 진단한 것이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없다. 만일 이와 같다면 봄은 생장하는 

생명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와 서로 대응하고, 

죽음은 생명력의 활동이 정점에 도달하는 여름 

이후에 도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桓病이 

라 칭한다. 이와 같이 奇病와 J띤病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이 換度의 각도에서 말해서 단독 및 복 

합적인 맥상의 표현방식이 60종의 유형을 구성하 

는 것이 아마 “奇桓之勢乃六十首”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玉版論要」 의 “行奇띤之法, 以太陰鳥始”에서 

왕벙은 ‘이 맥진은 手太陰服의 촌구에서 모두 진 

3) 王때注 • 『黃帝內經素問』『며部備要』卷12,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e;:影宋本校刊,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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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고 하였다4J. 또한 치료법의 “權衝相尊”은 

저울추의 높낮이를 맞추는 것으로 균형을 회복시 

키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치료수단은 왕빙 

의 주에 의하면 陰陽氣의 “高下之宜”5)를 조절하 

는 것이고, 『太素』의 양상선 주석에 의하면 陰陽,

虛實의 기를 “補鴻”6)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 

이 이는 침의 기술과 자법을 가리킨다. 

五色服變의 진단법으로 칭해지는 것이 있다 

예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기백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유전된 진단법에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오색맥변은 

원리상으로 奇t흐과 같고 또한 이를 일종의 歲言

으로 삼았다. 다음 구절은 아마 제자들이 五色眼

變의 기술을 학습할 때 스숭이 이를 口짧로 만들 

어 제자에게 전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의 

의에서 말하자면 이는 秘傳의 표시이다. 「玉版論

要」(『太素·色服씀』)는 u皮伯의 말이고, 「玉機륨藏 

論」 (『太素·四時服形』)은 黃帝의 말인데, 각기 완 

전히 다른 문맥 속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두 문 

장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 ]는 r太素』에 ( )는 

『소문』에 나타나는 문자이다. 

「옥기진장론」 의 “請言道之至數. 五色服變, 樣

度奇|효, 道在於- 神轉不[週](며), [펴](回)則不轉, 

乃失其機.至數之要, 追近以微,著之玉版,命日合

[生](玉)機”라 하였고, 「옥판론요」 에는 “폼得服之 

大要, 天下至數. (五色)服變, 授度奇↑‘률, 道在於一

[數]. 神轉不뺑, j밍則不轉, 乃失其機. 至數之要, 追

近以微, 著之玉版, 藏之[於](購)服, 每묘讀之, 名티 

(玉)[生]機”이라 하였다. 양상선의 주에 의하면 

“合生機”는 “合養生之機”7)라 하였고, “生機”는 

“擔生의 機要”8)를 뜻한다. 왕빙의 주에 의하면 “「

4) 王꺼〈注 ; 『黃帝內經素問j『四部備要』卷4,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e;:影宋本校刊, p. 131. 

5) 王꺼〈注 , 『黃帝內經素問』『며部備要』卷4,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e;:影宋本校刊, p. 130‘ 

6)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r色服쓸」, 科學技術文廠出版此
200), p, 432‘ 

7)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色H!該」, 科學技術文廠出版社
2αXl, p. 432. 

8)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四時服形」, 科學技術文厭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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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織, 篇名”9)이라 하였고, “著之玉版, 故以鳥

名”10)라 하여 “玉版은 生氣之機”]])를 뜻한다. 어 

쨌든 王注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잠언이거나 

이러한 잠언을 내포한 편의 제목임이 틀림없지 

만, 여기에서 楊注의 해석에 따라 “生機”의 설을 

취한다. 두 문장을 통하여 授度, 奇떤의 “道”가 

무엇인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다. 

오색 맥변은 色服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 

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玉版論要」에 의 

하면 이는 “夫色BILZ.變化, 以應四時之勝”이다. 

“勝”은 楊注에서는 “四時和氣”라 하였다. 즉 색맥 

이 사계의 기에 따라 응하여 변화한다. 과연 『靈

樞‘耶氣8藏뼈病形』에서 “色좁者其ni꿇, 色컷R者其8따 

짧, 色黃者其服代, 白者其服毛, 色黑者其服石”이라 

한 꿇, 짧, 毛, 石이 얼마 후 『난경』에서 이를 사 

시맥의 맥상으로 삼아 고정화시켰다. 이를 기준 

으로 삼아 “見其色, 而不得其服”할 때 질병을 진 

단하는 방법은 授度, 奇↑E과 분명히 “道在於一”하 

고, 授度, 奇띤이 사시맥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授度은 사시 맥법으로 발전하였지만 奇띤은 

실전되었다. 

3. 陰陽, 從容, 雄雄

陰陽服法올 논술한 것은 『素問·陰陽類論』이다. 

이편에는 “上下經, 陰陽, 從容”을 언급한 뒤에, 黃

帝가 雷公에게 “三陽寫經, 二陽寫維, -陽鳥游部.

三陰烏表, 二陰鳥養, -陰至總作湖臨”이라 

하였다. 雷公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黃帝는 

다시 아러한 맥의 명칭과 촌구 부위에 나타나는 

그 병의 맥상을 설명하였다. 오늘날까지 주석 모 

두 여기에 언급한 6맥을 足服으로 보았다. 주의 

해야 할 것은 『난경』과 달리 오장의 맥상이 아니 

社, 2뼈, p. 393. 
9) 王째注 ; 『黃帝內經素問J『四部備要』卷4,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a影宋本校刊, p. 129. 

10) 王꺼〈住 ; 『黃帝內經素問』 r四部備要』卷4,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a影宋本校刊, p. 131 ‘ 

11) 王때注 ; 『黃帝內經素問』「四部備要』卷6,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a影宋本校刊, p. 172. 

雷公-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고 六服이다. 「음양류론」 에서 黃帝는 “此六R없, 'f 
陰추陽, 交屬相l\E, 緣通五職, 合於陰陽, 先至鳥主,

後至鳥客”이라는 말로 마쳤다. 그러나 뇌공은 불 

만을 느끼고 “닮惠盡書, 受傳經服, 煩得從容之道,

以合從容, 不知陰陽, 不知雄雄”이라 반문하자, 황 

제가 이에 대해 “三陽馬父, 二陽寫衛, -陽寫紀.

三陰馬母, 二陰烏l雄, --陰獨使”라 대답하였다. 이 

와 같이 정의를 내린 후에 두 가지 맥상이 함께 

출현하는 복합형의 맥상 증후 및 그 병의 소재를 

해설하였다 父 - 獨使, 雄 紀, 獨使 - 紀의 

3가지 조합에 대한 설명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문답의 구성이다. 황제가 처음 

에 “陰陽, 從容”을 언급하고 六眼을 經, 雄, 游部,

表, 養,(?)로 정의한 후에 6맥에 따른 병의 맥상을 

기술하였다. 雷公은 이를 “從容”이라 칭하고 “陰

陽, l雄雄”을 물었다. 이에 대해 黃帝는 六服을 父,

衛, 紀, 母, l雄, 獨使라 정의하고 복합형을 해석하 

였다. 뒤의 문답에서 말한 雄雄은 직접 父, 衛,

紀, 母, l雄, 獨使 6개 개념을 가리키고, 또한 雄雄

을 맥상 사이에 관계하는 원리로 삼았는데, 아마 

이는 복합형의 맥상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앞의 문답에서 말한 從容은 經, 維, 游

部, 表, 養, (?) 6개 개념과 이를 신체 내부의 위 

치를 섣정하는 원리로 삼은 뜻은 6맥이 단일한 

맥법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추론이 타당하다면 음양맥법은 從容과 雖雄과 같 

은 두 가지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從容은 뇌공 황제의 문답에만 나타나는 술 

어이다. 「示從容論」에서 이러한 술어를 인용하여 

“夫牌虛浮似師, 賢小浮似牌, Jlf急m:散ft).뽑, 此皆工

之所時옮L也. 然從容得之”라 하였다. 牌는 足太陰

服이고, 師는 手太陰服이고, 뽑은 足少陰服이고, 

府은 足廠陰@@이며 “從容”은 여기에서는 書名이 

다. 이 구절에서 종용은 6백의 단일한 맥법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족맥을 중심으로 삼았음을 암 

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수맥도 언급하였다. 또한 

「徵四失論」 篇에서 “該無A事, 治數之道, 從容之

探, 坐持τf口, 앓不中五§!, 百服所起”라 하여 종용 

이 촌구 服候익 맥볍임을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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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著至敎論」의 끝에 황제와 뇌공의 간단 

한 대화를 볼 수 있다. 『新校正』에 의하면 「저지 

교론」의 일부는 全元起本에는 「方盛흉」라는 제 

목이 붙은 독립된 문장이라 하였다12). 「저지교론 

」의 “賢且J總, J폐해日幕, 從容不出, A事不股”라 하 

였는데, 이 구절의 뜻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밖에 또한 “從容, A事”( 「표五過論」 )와 같은 표현 

도 있다. 따라서 從容과 A事는 모종의 관계가 

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인용한 “善寫服

者, 必以!IJ類, 奇桓, 從容知之”(「統五過論」 )라 한 

것 이외에 「示從容論」에는 또한 從容과 比類가 

밀접한 관계로 논의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러한 것에 관하여 比類와 A事를 설명할 때 언급 

하기로 한다. 

또한 「解精微論篇」에서 雷公의 말로 “톰授業 

傳之, 行敎以經論, 從容, 形法, 陰陽, 刺., 場藥所

滋”라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나나는 從容, 形法,

陰陽은 馬時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명으로 보아 

야한다. 

다른 방면으로 雄雄이라는 술어는 뇌공 황 

제의 문답의 다음과 같은 3편 속에 기재되어 았 

다-
(1) 「著至敎論」 ; “此皆陰陽, 表養, 上下, 雄雄

相輸應也”

(2) 「統五過듬옮」 ; “聖A之治病也, 必知天地, 陰

陽,四時,經紀,五藏,六服,雄雄,表畢,刺

갖, lil_石, 毒藥所主, 從容, A事, 以明經道”

(3) 「方盛哀論」 ; “持l雄失雄, 棄陰附陽, 不知뺨 

合, 該故不明”

즉 (1)의 輪應은 글자의 뜻에 따르면 수송과 

반응이고 뭇음 번역하면 교통, 관계에 해당한다 

고 말할 수 있다. (3)의 “持雄失雄”과 “棄陰附陽”

은 l雄는 陰이고, 雄은 陽으로 상반된 실체를 설 

명하고 있다. 『素間·金핍률言論』에서 (1)을 인용 

할 때에 “上下”를 “內外”로 바꾸고, 또한 “察陰陽,

表養, 雄雄之紀”라 하였는데 ~皮伯이 l雄雄을 언급 

12) 王m注 , 『黃帝內經素問』『四홈爛要』卷23, 臺灣, 中華書
局據明顧e;:影宋本校刊, p. 736. “雷公日”의 주석을 살펴 
보면 “新校正공按自此至篇末全元起本別寫-篇名方盛哀 
也”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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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이 한군데뿐이다. 雄雄도 從容과 같이 

뇌공 - 황제의 문답에 있어서 고유한 개념이다. 

여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인용문 

에서 나타나는 雄雄 모두가 서명이 아니라는 점 

이다. 「雄趣이라는 책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이 

다 雄雄의 문제는 대개 「陰陽」편 속에 논술되어 

었다. 

「陰陽」篇은 왕빙의 주에는 “上古之醫書인 「陰

陽傳」 이 있다”13)고 하였다. 「著至敎論」 에 의하면 

이는 수족의 三陽服을 기술한 것으로 보이며 합 

하여 여섯 陽服이 되고 동시에 병이 질풍이나 靈

靈같이 와서 중병을 일으키는 예이다. “外無期”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內無正”은 어떠한 규칙이 

없고, “不中經紀”는 의서에 해당하는 기술이 없고, 

“該無上下”는 진단의 기준 역시 작용하지 않는 것 

이다. 이렇게 기술한 바와 같이 뇌공 - 황제 문 

답의 진단법에는 질병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것을 설명하였다. 

4. 五中

이상으로 뇌공 황제의 문답은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廠陰 여섯 맥 위에 세운 음양맥 

법이다. 心, 뼈, 府, 賢, 牌의 맥상과 浮때, 長短,

淸짧이 대대하는 기본 맥상을 바탕으로 한 『난경 

』의 음양맥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양자 사이 

에는 계보 상으로 연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렇지만 『난경』 陰陽服法의 원형을 뇌공 - 황제 

의 문답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단서는 五

中에 었다. 

五中 역시 마찬가지로 뇌공 - 황재의 문답에 

서 나타나는 술어이다. 「陰陽類論篇」 첫머리의 

문탑에서 黃帝가 雷公에게 “陰陽之類, 經服之道,

五中所主, 何職最貴”라고 묻는다‘ 여기에서 말한 

陰陽, 經Ril, 五中은 앞에서 인용한 “上經, 下經,

授度, 陰陽, 奇변, 五中”(「않五過論」)이나 “該合微

之事, 追陰陽之變, 章五中之情”(「方盛哀論」 )의 合

微, 陰陽, 五中과 같이 모두 서명으로 해석해야 

13) 王}水注 • 『黃帝內經素問』『며部備要』卷23, 臺灣, 中華書
局據明顧e;:影宋本校刊, p.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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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五中은 일반적으로 오장으로 해석된다14)_ 

그러나 이것이 서명이라면 분명 다른 책의 정황 

과 마찬가지로 진단법을 의미하며, 아마 이는 오 

장과 유관한 일종의 맥법일 것이다. 「方盛哀論」

에서 “別五中之部, 按服動靜, 11좁R.}骨펌, 寒溫之意,

視其大小,合之病能, 遊從以得, 復知馬名,該可十

全, 不失A情”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j효從은 遊Ji頂

과 같다. 이편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陽從左, 陰

從右, 老從上, 少從下”에 대해 왕빙의 주에서 “從

者鳥順, 反者寫평”15)이라 하였다. “部”는 「素問·皮

部論』에서 “十二經絡服者, 皮之部也”, “皮者, nr&之

部也”라 한 것처럼 이는 맥이 순행하는 구역으로 

맥이 관장하는 신체의 부분을 가리킨다. 그렇다 

면 “五中之部”는 분명 오장맥이 관장하는 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오장맥상 

이 나타내는 칠병의 존재 범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해석에 잘못이 없다면 「方盛哀論」에 

기술된 맥법의 내용은 표현이 다를지라도 『난경』 

음양맥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別五中之部,

按服之動靜”은 『난경 ·4난』의 “呼出心與뼈, 吸入賢

與Jlf”에 해당한다. “個R消짧寒溫之意”는 『난경』 

에서 浮況을 맥상의 대표로 삼고 寒溫이 없는 것 

과는 약간 다르다. “視其大小”는 「4난」 에서 “浮,

大而散者, 心也. 浮而短, 뾰者, 뼈也”라 한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었다. 뇌공 - 황제의 문답에 

서 맥진의 추세가 大小에서 R따象으로 전향하였는 

데 여기에서 나타난다. 또한 “合之病能(態), 以得

遊從”은 「4난」 의 “各以其經之所在, 名病進順”에 

상당한다, 뇌공 황제의 문답에서 말한 五中이 

『난경』 음양맥법의 오랜 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는 五購服象의 맥 

법을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결과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상응하여 뇌공 황제의 문답에서 나타 

나는 맥법이 후대에 전해져 계승되지 않고 대제 

로 해체되는 과정을 겸었다. -, 二, 三에 따른 三

陰三陽服의 명칭을 나타낸 것은 r소문』에 단지 

14) 『素問斷卷八 r~표過論篇j 및 「方盛題융篇」에 나타난다. 
15) 王때注 • 『黃帝內經素問j『四部備要』卷24, 臺灣, 中華書
局據明顧f\;影宋本校刊, P‘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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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만이 남아었다. 하나는 권7의 「經n!iUJ”論」으 

로 단지 명칭만 사용하였고, 다른 한 편은 「陰陽

別등굶」 으로 해체되는 방향을 나타내었다. 

첫째 -陽, 二陽, 三陽, =陽-陰, ==陰-陽, 三

陽三陰의 병에 관한 기술로 「음양별론」 에는 “鼓

-陽日짧,鼓一陰日毛,鼓陽勝陰티렐,鼓陽至而總 

日石, 陰陽相過日j留”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랩, 짧, 毛, 石은 나중에 四時服이 되었고 『난경』 

에도 나타난다. 둘째 -陰, 二陰, 三陰, =陽, 프 

陽, 三陰三陽이 “명博”하는 정황에 있어서 각기 

며칠 후에 죽는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價”는 手服과 足服을 동시에 가리킨다. 이는 엘 

종의 “陰陽服死候”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가장 

주목할 점은 「음양별론」의 “別於陽者, 知病處也.

別於陰者,知死生之期. 三陽在頭,三陰在手,所謂

一也”라 한 것으로 양상선과 왕빙 모두 “頭는 A 
迎이고 手는 #口이다”16)171고 주석하였다. A迎

은 足陽明服에 속하고 이는 題動服이 박동하는 

부위이다. 이는 분명 A迎과 #口를 가리키고 맥 

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A迎#口服法이 

라 한다. A迎;t口服法은 『내경』에서 상당히 중 

시하였고 ~皮伯이 계승한 맥법에 속한다. 결론적 

으로 陰陽服法이 해체된 후에 四時眼法으로 향하 

거나 死生該斷法으로 향하거나 혹은 A迎#口服

法으로 향하여 전변되어 그 속에 통합되었다. 

5. A迎#口服

인영촌구맥을 『내경』에서 중시하였다고 하였 

지만 뇌공 황제의 문답 속에는 이러한 맥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단지 「음양류론」 

에서 “-陽者, 少陽也 至乎太陰, 上連A迎”이라 

하여 암시적으로 짧게 기술하였는데, 태음은 촌 

구를 가리키고 있음이 틀림없다. 

A迎#口服法과 관련된 것은 『소문』에 나타나 

지 않고 『영추』나 r태소』에 수록되어 있다. A迎

#口服法을 간단히 개괄한 것이 『太素·A迎#口

16)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A迎服口該」, 科學技術文廠
出版社, 2뼈, pp. 407 408. 

17) 王때注 ; 『黃帝內經素問』『四部備要」卷2, 臺灣, 中華書局
據明顧K影宋本校刊,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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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으로 黃帝와 雷公과의 대화형식을 취한 첫 문 

단에 나타난다. 이는 『靈樞禁服』에서 약간 수정 

을 가하였다 즉 “雷公問於黃帝티 ; 細子得之受業,

通『九針』六十篇, 묘흉動服之 近者編總, 遠者簡펌, 

然尙調調빼置, 未盡解於意쫓”라 하여 뇌공의 질문 

으로 시작하는 이편은 당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 

는 형식을 전달하고 았다. “뽑l뽑歐血鳥盟”하는 예 

의를 행하고 나서 黃帝가 雷公에게 자법의 원랴에 

대해 “凡刺之理 經BU송始. 營其所行, 知其度量, 內

次五藏, 外別六服. 審察衛氣, 烏百病母, 調其虛實,

乃止鴻其血絡, 血絡盡而不짧”라고 하였지만, 雷公

의 의도는 이미 배운 원리가 아니라 “夫大則無外,

小則無內, 大小無極, 高下無度”하고 “『九針』六十

篇”에 기술된 자법의 구체적인 조작방법이었다. 

A迎;f口服法은 인영맥과 촌구맥의 대소를 비 

교하여 병의 소재를 알고, 맥의 상태와 증후를 

찾아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진단법이다. 이리한 

정황에서 “#口主中, A迎主外”하고 또한 中은 陰

이 되고 外는 陽이 된다. r靈樞·四時氣』에서 “氣

口候陰, A迎候陽”이라 하였다. 병이 없는 平A은 

A迎服과 #口服이 줄을 당기는 것처럼 균등하게 

호응하고, 春夏에는 인영맥이 약간 크고, 秋쪽에 

는 촌구맥이 약간 크다. 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A迎服과 #口服 어느 쪽이 몇 배 큰지를 통하여 

그 병이 어느 맥에 속하는지를 안다. 또한 맥의 

상태와 병후 및 치료법의 유형화에 따른 대응관 

계로 의사가 선택하여 처치하는 것을 얄 수 있 

다. A迎服 혹은 #口服이 4배 이상 크고, 또한 

맥상이 大하고 散할 때 關格이라 하여 불지의 병 

으로 보았다. 

『太素·A迎服口該』에서는 陰陽六服이 足服인 

지 手眼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족맥을 

수맥보다 보다 중시하였고, 특히 이는 “決死生”의 

진단에 이용되어 마왕퇴 한묘에서 출토된 의서 

이래로 전통적으로 대개 족맥을 가리키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手服

을 인영촌구맥법에 넣어 수정한 것이 『靈樞·禁服

』篇이다. 여기에서 맥의 상태를 나타내는 靜과 

대립하는 개념인 操를 끌어들여 12맥으로 확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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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렇게 수정된 인영촌구맥볍은 예를 들어 

“A迎大一倍於#口”라 한 것을 “A迎一盛”의 방 

식으로 바꾸어 『靈樞·終始』에서 전면적으로 계승 

되었다. 이를 -盛, 二盛, 三盛이라는 용어로 간 

략화하여 『素問·六節藏象論』, 「題中論」 등에서 

이용하였다. 

한편 뇌공 황제의 대화형식으로 되어 았는 『

靈樞·五色』에서는 A迎τt口服法의 변형된 산물이 

라 할 수 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박 

동의 대소가 아니라 浮, 況, 消, 堅 등 맥상을 대 

비적으로 파악하여 “服之浮況及A迎'f口氣j、大等

者, 病難E”라 하였다. 

『靈樞·論病該R』에서는 상술한 “五色”의 내용 

을 중복하였고, 『靈樞·熱病』에서는 氣口靜, A迎

廳와 같은 조합을 볼 수 있다. 인영촌구맥법에서 

진맥의 대상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맥의 대소와 

맥상에서 맥의 대소를 버리고 오직 맥상의 변화 

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향하였다. 또한 「素問·病

能論』篇에는 촌구맥과 비교하지 않고 “A迎甚盛”

이라 기재되어 있고, r素問奇病論』篇에는 “A迎

짧盛”이라 하여 인영만 진단하였다. 이것 또한 인 

영촌구맥법의 확대를 나타내고 있다. 

6. 終始

뇌공 - 황제의 문답에는 인영촌구맥법을 직 

접 언급한 말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맥법을 암 

시하는 것이 「陰陽類論」에 나타난다. 이렇다변 

인영촌구맥법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상에서 밝힌 두, 세예로 미루어 보면 다른 용어 

를 채용한 것이 아년가 한다. 이러한 의문을 해 

결해주는 단서가 『靈樞·終始』인 논술형식의 편장 

이다. 

馬時의 주에 의하면 “終始는 본래 古經의 편 

명”18)이라 하였는데, 이편의 첫머리에 “凡刺之道,

畢於終始. 明知終始, 표8藏馬紀, 陰陽定옷”라 하였 

다. 또한 『靈樞·根結』에서 “九針之玄, 要在終始.

故能知終始, -言而畢”이라 하였다. 이러한 것에 

18) 馬時 • 『黃帝內經靈樞註끊發微』, 科學技術文斷出版社
北京, Z:Xl2,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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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해서 “이것이 古經의 篇名임을 알 수 았 

다”19)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終始가 맥법의 명칭 

으로 추정되는데, 「終tiiiJ 편에서 “譯奉天道, 請言

終始. 終始者, 經BI&馬紀, 持其服口, A迎, 以知陰陽

有餘不足, 平與不平, 天道畢훗”라 하여 이는 인영 

촌구맥법을 언급한 것이다. 그 다음에 “所謂平A

者不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禁H~」편에서 평인 

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는 것을 부연한 것으로때), 

「종시」 편에서 “先通十二經服之所生病, 而後可得

傳於終始훗”이라 결론을 내렸다. 아마 “十二經服

之所生病”은 「經R따j 편에 나타나고 「경맥」편의 진 

단체계는 촌구인영맥법이기 때문에 인영촌구맥법 

을 일찍이 終始라고 칭하였을 것이다, 

뇌공 - 황제의 문답에서 終始를 언급한 것은 

「統五過論」 편이다. 앞에서 인용한 “t經, 下經,

授度, 陰陽, 奇↑흐, 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

橫行”이라 한 것 이외에 또한 “凡該者, 必知終始”

라 한 것도 였다 「上」經 , 「下經」 , 「授圍 , 「陰陽

」, 「奇떼, 「五中」이 서명이라변 「明堂」과 「終始

」도 분명 서명이다. 終始 맥법 역시 授度 등과 

서로 병렬된 일종의 옛 진단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충할 점은 「示從容論」 에 의하면 

“『服經』上下篇”이라 한 의서가 있다. 아마 “맑虛, 

賢虛, 牌虛, 皆令A體重煩免”과 같은 것을 기술한 

것 같다. 이것이 “『上經』, 『下經』”과 같은 책인지 

는 확인할 수 없다. 다른 방면으로 『史記·食公傳

』에 “『服書」上下經(혹은 rnI&書』, 『上·下經』), 『五

色該」, 「奇%術』, 『換度』, 「陰陽』” 및 기타 서명 

이 있음을 볼 수 있다. 奇얹가 奇↑효과 같은 것인 

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거론한 서명 

이 뇌공 - 황제의 문답에 나타난 서명이 같거나 

혹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統

五過論」 의 上經, 下經 授度, 陰陽, 奇直, 明堂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21)_ 명당은 다음에 언 

19) 馬흉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科學技術文厭出版Jfd:,
北京, 2002, r終始」의 解題部, p. 없 

20) r禁服」에 난口主中, A迎主外. 兩者相應, 뼈主.11!-來, 若
引觸大小齊等 ------ 如此看, 名日平A”이라 하였고, r終
始J에서도 “所謂平A者不病. 不病者, 服口A迎應며時也, 
上下相應而뼈主來也, 六經之뼈不結動也 ------ 是謂平A”
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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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바와 같이 五色該을 언급한 것에 볼과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 

다. 표준이 되는 의서가 만들어진 것은 용公 淳

3二意、가 활약한 西漢 文帝(기원전 180∼ 157년 재 

위)의 시대에 탄생하였고 이는 黃帝 의사로부터 

계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뇌공 황제의 

문답에 나타나는 이른바 古經의 일부는 적어도 

그 祖形이 되는 책이 만들어진 저작 연대가 서한 

전반기로 소급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었다, 

7. 比類·明堂

진단법을 표현한 술어는 항상 반드시 검토된 

서명의 술어에서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比類와 

明堂이 었다. 이밖에 形名(「統五過論」), 形法(「解

精微論」), 五度(「方盛哀論」)도 거론해야 하지만 

이들 모두 이러한 명칭이 단지 한번밖에 나타나 

지 않는다. 五度는 BI&度, 藏度, 肉度, 節度, 兪度를 

가리키고, 五該은 『史記·융公傳』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을 엿볼 수 없다. 먼저 比類를 

살펴보기로 한다 

「趙五過論」은 진단할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과실을 논한 책이다. “五過, 四德”을 

아는지 묻는 황제의 물음에 雷公은 “不聞표過與 

四德, 比類形名, 虛引其經, 心無所對”라 대답하였 

다. 이는 比類와 形名의 기술에 관해 말한 것으 

로 억지로 외운 “比類”, “形名”을 인용만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황제가 말한 세 가지 과실 가운데에는 

이미 인용한 “比類, 奇桓, 從容”이라는 말이 역시 

나타난다 또한 치료에서 네 가지 과실을 설명한 

「徵四失論篇」 에서 그 세 번째 과실에서 “不適食

富, 貴購之居, 坐之灌훔, 形之寒溫, 不適欲食之宜,

不別A之勇法, 不知比類”라 하였다. 여기에서 比

類를 안다는 것은 이해, 충고의 성격과 생활환경 

과 습성을 개변시키는 것을 서로 병렬시켜 매우 

21) 龍伯堅의 『黃帝內經簡說』 제3편·2 “前期黃帝內*팽W51古 
代醫書”에 상세히 나타난다.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00, 
oo~ss쪽 ; 任應秋 『r黃帝內經」R究十講』3 “r內經」딩|用的 
古代文歡”을 참고 r內經liff究論盡』어1 수록되어 있음(任 
應秋, 劉長林編), 湖北A民出版社, 1982, 20 정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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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문답의 중심이 되는 比類를 나타낸 것은 「示

從容論」 이다 이 편은 황제가 뇌공에게 시험하여 

이르길 “黃帝藏坐, B雷公而問之日 ; 밟受術調書, 

善能寶觀雜學及於比類, 通合道理. 鳥총言子所長” 

이라 하자 뇌공이 “所以三藏者, 以知其此類”가 무 

엇인지 다시 물었을 때 황제가 “夫從容之謂也. 夫

年長則求之於R府, 年少則求之於經, 年뾰則求之於 

職”이라 하였다. 3장은 딴, 賢, 牌이고, 從容은 !Jf, 
賢, 牌, 勝跳, 몹, 體의 음양에 의거한 六足服의 

진단법이다 比類 중에서 三職이 아니라 三購三服

의 6맥에 의거하여 사용한 진단이다. “援物比類”

한 이러한 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 

로 알 수 있다. 즉 뇌공이 일찍이 진찰한 어떤 환 

자의 3가지 증상과 맥상을 거론하여 묻길 “내가 

그것을 뼈象으로 진단하였지만 낫지 않은 것은 도 

대체 이는 무슨 병인가?” 황제가 설명하길 “이러 

한 증상과 맥상은 모두 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라 다른 장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라 

하였다 “不引比類”하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황제는 이것과 폐의 병리 및 병후를 대비 

시켜 “此二者不相類”하다고 귀결시켰다. 

결론적으로 比類는 從容 맥법에 기초한 진단으 

로 맥상과 증상을 비교, 종합하여 그 병리와 병명 

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統五過論」 에서 말한 “比

類, 奇↑흐, 從容”은 질병을 奇와 ↑巨으로 나누는 것 

을 아는 법으로 역시 이렇게 종합 판단하는 것에 

이용되었다. 年長者의 병은 육부에서 찾고, 연소 

한 사람의 병은 경맥에서 찾고, 밤年의 병은 오장 

에서 찾는다고 한 것은 연령과 질병의 관계를 3 

가지로 분류하고 병명과 병리의 탐색을 목표로 

삼은 것이 틀림없다. 이 편은 “明引比類從容, 是

以名日앓經, 是謂至道也”라고 끝맺었다 『新校正』

에 의하면 全元起 본의 『소문』에서 이 편의 제목 

은 「從容則白黑」으로 되어 었다22), 그러나 최초 

에는 펀명을 아마 「該經」 이라 하였을 것이다 

다른 방면으로 「統五過論」 에서 말한 “決以明

22) 王때注 ; 『黃帝內經素問』『四部備要』卷23, 臺灣, 中華書

局據明顧~影宋本校刊, p.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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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의 明堂은 안변에 나타나는 색깔에 의거하여 

진단하는 진단방법을 가리키거나 이러한 것을 논 

한 책임이 틀림없다. 明堂은 周代에 제사와 정치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전당이지만 고대 중국인은 안 

변의 구조를 명당 및 명당을 둘러싼 궁성에 비유 

하였다. 이것이 의학에서 명당이라 명명한 유래이 

고 그 기법의 대강이 「靈樞·五色』에 남아있다. 

雷公이 “五色獨決於明堂乎? 小子未知其所謂也”

라 묻자, 黃帝가 대답하길 “明堂者, 옳也. 關(門)

者, 眉間也 展者, 顧也. 審(桓)者, 頻뼈也. 敵者,

耳門也”라 하였다. 이러한 부위는 신체의 각 부분 

에 대응하는데, 예를 들면 “底者, 首面也. 關J:者,

n며候也, 關中者, 뼈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府

也”라 하였다. 안변의 각 부위를 “部”라 칭하였는 

데, “五色各有藏部, 有外部, 有內部”, “五色之見也,

各出其色훌~”라 하였다. 오색이 나타나는 것을 관 

찰하여 질병을 진단하였지만 그 원칙은 “五色各

見其部, 察其浮況, 以知漢深. 察其澤天, 以觀없敗. 

察其散博, 以知遠近. 視色上下, 以知病處”라 하였 

다. 漢深은 병의 경중이고, 澤天는 光澤의 유무이 

고, 成敗는 병세의 善惡이고, 散博은 색이 확산되 

는 방식이고, 遠近은 발병하여 경과한 시간이고, 

上下는 안면상의 위치이다. 색 자체도 역시 증후 

를 나타내어 “좁, 黑鳥痛, 黃, 컷R寫熱, 白寫寒”이 

라 하였다. 여기에서 “*色出兩觀, 大如拖指者, 病

雖小愈, 必햄死”와 같이 진단의 구체적인 지침을 

도출하였다. 황제가 기백에게 “五色獨決於明堂

乎?”라고 반문하게 된 『靈樞,五閔五使』는 이를 

계승한 명당진단법을 간결하게 개괄한 것이다. 

8. 問該과 A事 

뇌공 - 황제의 문답을 통하여 발전시킨 진단 

기술의 전모는 위에서 기본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이르러 한의학은 이미 괄목할 정도로 풍 

부하고 다채로워지지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服該과 色該은 곧 진단법에 

서 고도의 숙련과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단은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경험 

의 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다른 측면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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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의 다섯 가지 과실을 언급한 「統五過論」

에서 과실을 열거한 후에 “凡此五者, 皆受術不通,

A事不明也”라 하였다, 「著至敎論」 에서도 “A事

不股”이라는 말이 았다. 기술과 서로 병렬하여 진 

단법의 다른 측변인데, 즉 이는 “A事”이다. 그렇 

다변 무엇이 인사인가? 「統五過論」 에서 다섯 가 

지 과실을 열거하였고, 「徵四失論」 에서 치료의 

네 가지 과실을 언급하였는데 五過와 중복되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논한 과설들은 뇌공 - 황 

제의 문답을 통한 진단법과 이것으로 이루어진 

병리관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진찰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問該이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먼저 比類, 奇桓, 從容,

終始 등 각종 기술적인 진단법(三過, 五過)올 반 

드시 익혀야 한다. 그 다음 陰陽, 從容의 이치 즉 

생리학적인 이론(-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러한 두 가지 방변을 파악하지 못하면, 즉 “鳥工

不知道”하면 중대한 과설을 범한다. 그러나 이러 

한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또한 정확한 진단을 기 

대할 수 없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탄생시키는 여부는 문진에 관계되기 때문인데 즉 

문진을 통하여 드러나는 환자의 “A事”이다. 문진 

을 통하여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항은 4개의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질병과 신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五過, 

四失).

(2) 일상생활의 환경과 습관, 행위에 관계되는 

사항(二過, 三失, 四失).

(3) 사회지위와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過, 四

過).

(4) 신변에서 발생하는 일과 유관한 심리방면 

의 사항(二過, 五過) 등이다. 

즉 (1)은 여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3), 

(4)에 관통되어 있는 것은 “雖不中耶, 病由內生”

(-過)한다는 사고이다. 무엇이 “內”가 되고, 질병 

을 발생시키는 “內”의 공능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을 밝히려면 반드시 먼저 뇌공 황제의 오장 

관을 언급해야 한다. 

뇌공 - 황제는 五行의 분류원리를 오장에 운 

雷公-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용하여 오행으로 오장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 

하였다. 牌, Jlf, 賢의 3장을 “若夫三職, 土, 木, 水

參居, 此童子之所知”라 한 것이 그 예이다. 오행 

을 오장에 분속시킨 최초의 문헌은 『呂BC春秋』十

二紀이다. 그러나 의가의 분류는 이것과 다르다. 

의가와 같은 방식의 분류를 취한 것은 『堆南子·

地形닮II』이다. 대략 서한 중기에 이러한 분류방식 

은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암려졌고 의가가 이려 

한 분류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뇌공 - 황제 역시 

그 선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오행을 채용하여 

분류의 원리로 삼은 것이 이른바 오행설을 반드 

시 채용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류는 분명 

인식의 첫걸음이다. 이는 인식의 대상을 유한한 

범주에 귀속시키고 대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종의 질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렇 

다면 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전국말기 

都仍이 福生說과 相克說을 제창한 이래로 오행개 

념의 사고를 이용하여 분류원리인 相感, 相生,

相克 3가지 작용원리가 그 속에 추가되어 하나로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오행설이라 칭해질 

수있다. 

뇌공 - 황제가 오행을 채용하여 분류의 원리 

로 삼았지만 그러나 결코 3가지 작용원리를 이용 

하여 현상을 설명하지 않았다. 『靈樞·五色』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以五色命觸, 좁鳥Jlf, j한馬 

心, 白寫師, 黃寫牌, 黑寫賢”이라 하여 오색을 오 

장에 배속시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얼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색깔 사이와는 어떠한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행설을 의학이론에서 불 

가결한 구성요소로 삼은 것은 伯高와 少兪에 이 

르러서야 나타나고 특히 ~皮伯의 시대를 기다려야 

한다. 

內外를 말하자면 오장은 내이다. “病由內生”이 

라 하였을 때 內는 오장을 뜻하고 있다. 한의학 

에서 특징적인 것은 五觸과 腦를 생리적인 것으 

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기능의 매 

체로 보았다. 오장은 각기 정신의 다섯 가지 위 

상 혹은 작용인 塊, 觸, 神, 意, 志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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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변 곧 오장의 생리적인 기 

능에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氣의 연속관이다. 『素問·解精微論』에서 “水之精鳥

志, 火之精寫神”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水는 즉 

賢職之氣의 精純한 物이 志가 되고 火, 즉 心職

之氣의 정순한 物이 神이 된다는 말이다. 身心의 

기능은 모두 기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다. 곧 

말하자연 『太平細寶』 권363에서 『韓詩外傳』의 f失

文을 인용하여 “精藏於賢, 神藏於心, 塊藏於府, 觸

藏於師, 志藏於牌”라고 한 것이 나타난다. 西漢

전반기에 정신적인 작용을 오장에 귀속시킨 사상 

이 이미 탄생하였음을 말해주고 었다. 

“雖不中뼈, 病由內生”이라는 문제로 돌아가 보 

기로 한다. “五過”는 질병의 원인을 찾는데 심리 

적인 요소가 있다. 극렬한 감정이 발작함으로써 

五藏之氣가 “空虛”해져 血氣가 본래에 있어야할 

장소에서 떠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過”는 높은 지위에서 추락하여 않는 

병을 “脫營”이라 하여 營氣가 이탈한 것이다. 재 

산이 몰락하여 생긴 병을 “失精”이라 하여 精氣

가 상실된 것이다. “氣虛無精”은 衛, 榮(營) 즉 

氣, 血이 상설된 것이다. “四過”는 같은 일을 나 

타내고 있다. 內에 있는 “精神” 즉 精氣의 神이 

손상을 받은 것이다 “二過”는 기거와 식사가 적 

절치 못하거나 고락의 격변 등으로 정기가 손상 

되고 정기가 고갈되면 몸이 훼손된다는 말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체내에서 발생한 

변화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즉 생명력의 원천이 

면서 동시에 정신작용을 관장하는 정기가 상실되 

고, 신체를 방위하는 위기와 전신을 순환하는 영 

기가 모산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문진을 통하여 마땅히 밝혀야 할 범 

주가 “A事”의 내용이다. 

환자의 “A事”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진단법 

방변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는 이에 의거하여 환 

자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이 

나 습관과 음식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이를 인도하여 바꾸어줄 수 있어야 한다 

(三失). 지위와 재산이 몰락하여 질병에 빠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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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반드시 엄숙하게 대접하여 생각을 바 

꾸게 함으로써 병이 접점 회복되게 한다. 이 뿐 

만 아니라 “醫事不行”이라 하여 치료기술도 쓸모 

없는 무기가 된다(四過). 問該은 이와 같이 치료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첫 번째 자리에 두었다. 

9. 內因論과 虛의 병리학 

여기에서 병인으로 보는 A事를 내인이라 칭 

한다. 병인이 되는 것에서 뇌공 - 황제가 가장 

중시한 것은 인사이고 이러한 내인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진료의 대상으로 보았다. “五過”와 “四失”

이 바로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병리학 저작이라고 생각하는 『下經』에서도 內因

의 병으로 논하였다. 

뇌공 - 황제는 물론 외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는데, “雖不中뻐”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외인인 사기의 존재는 말하지 않아도 전제되어 

았다. 내인으로 인한 병을 언급할 때에 精氣가 

脫하면 “뻐氣乃뺨”한다고 하여 외인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합병증을 말하였다(二過). 그렇지만 외 

인으로 유발된 질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뇌공 - 황제의 병리학은 어떤 의의에서 말하 

자면 虛의 병리학이다. 「示從容論」은 허의 병리 

를 논술한 편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딴虛, 賢虛, 牌虛는 “從容”

음 통하여 비로소 정확하게 진단된 질병이다. 服

이 浮, 5玄할 때에는 賢氣가 부족한 것이고, 況, 石

하면 신기가 안에 순환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침 

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에는 신기가 위로 역 

행하는 것이다, 服이 浮, 大, 緊할 때에는 비의 기 

가 바깥에서 끊어져 뽑를 떠나 밖으로 陽明까지 

돌아간다. 폐가 상하였을 때에는 牌의 기가 그 

지켜야할 장소를 떠난다. 꿈 역시 허증의 지표이 

다. 「方盛흉등힘 의 설에 의하면 꿈을 꾸는 것은 

오장의 기가 허한 때로 양기가 유여하고 음기가 

부족할 때이다. 장이 허한 것에 따라 꾸는 꿈도 

다르다. 봄이 약하고 기가 허할 때 신체의 기가 

유여하지만 맥의 기가 부족할 때에 죽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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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맥의 기가 유여하면 곧 신체의 기가 부족해진 

다. 「統五過論」 에서 내인으로 유발되는 허의 병 

올 잊지 말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였다. 병의 내인 

론과 허의 병리학은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밀접 

하게 부합하여 일체화된 이론적인 장치를 구성하 

고었다. 

내언론으로 향한 것은 병리학의 발전뿐만 아 

니라 진단법에서 맥법의 다양성과 발전을 가져오 

게 되었다. 외인으로 발병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내인으로 유발된 병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완 

만하고 연속적인 변화에서 구할 수 였다. 이는 

관찰과 맥상에 따른 미묘한 변화가 대상이다. 세 

심한 관찰은 먼저 기후의 변화와 맥상 사이에 나 

타나는 일정한 대응관계에 주목하였다. 사계의 

정상적인 맥상은 맥법을 위해 일종의 표준을 제 

공하였다. 이것이 바로 「授圍 에 입각한 이른바 

사시맥이다. 생리학 방변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고 이는 天의 氣와 A의 氣가 照應하는 

「上經』의 이론이다. 이를 기초하여 각종 맥법이 

꽃을 피웠다. 

m. 結 論

『難經·16難』에서 맥진의 종류를 5가지를 언급 

하여 六十首를 제외한 4가지는 각기 하나의 難을 

두어 설명하였다. 「5羅에서 輕重을 언급하여 손 

가락으로 누르는 압력의 강도로 다섯 단계로 구 

분하고 오장의 상태를 진단하였다 「4鍵 에서 陰

陽을 언급하여 服象에 의거하여 오장을 진단하 

고, 또한 #口部에서 나타나는 3가지 기본적인 

맥상에서 浮 況, 長-短, 消-짧으로 구성된 복 

합형의 6맥 즉 -陰-陽, -陰二陽, -陰프陽 및 

--陽-陰, -陽二陰, -陽三陰을 통하여 어느 경 

맥에 속하는지를 진단하였다. 「18羅에서 三部九

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음양맥법과 삼부구후맥법 

은 『내경』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수법은 『난경 

』과는 다르다. 「15難」 에 나타나는 四時服은 『素

問·玉機률藏論』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 

리고 실전된 진단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六

雷公 黃帝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十首가 있다. 

「方盛흉論」 면에 “奇f흐之勢乃六十首”라는 말이 

나타나고 뇌공 - 황제의 문답편에 나타나는 『授

度』, 『奇↑될』은 書名으로 내용적으로 서로 연계된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저작이다. 규탁은 사시의 표 

준이 되는 맥에 의거하여 진단하는 방법이고, “不

得以四時死”하는 것이 춤이고, “得以四時死”가 桓

이 된다. 奇病와 桓病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이 授

度의 각도에서 단독 및 복합적인 맥상의 표현방 

식이 60종의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奇펄之勢乃 

六十首”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授度은 四時nlii法

으로 발전하였지만 奇桓은 실전되었다. 

「陰陽類論」 에서 陰陽§Iii法에 대해 “三陽寫父,

二陽鳥衛, -陽鳥紀. 三陰鳥母, 二陰寫l雄, -陰獨

使”라 정의를 내리고 經, 雄, 游部, 表, 養, (?) 6맥 

에 따른 맥상을 從容이라 하였으며, 雄雄은 父,

衛, 紀, 母, 雄, 獨使 6개 개념으로 맥상 사이에 

관계하는 원라로 삼았다. 따라서 陰陽服法은 從

容과 雄雄파 같은 두 가지 기법을 포함하고 있 

다. 

從容은 뇌공 - 황제의 문답에만 나타나는 술 

어로 「示從容論」 에서 6맥의 단일한 맥법이고 足

服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口 맥법이다. 雄雄이 

라는 술어는 「著至敎論」 , 「統五過등융」 , 「方盛哀論

」 에도 나타나는데 종용과 함께 뇌공 - 황제의 

문답에 있어서 고유한 개념이이며 대개 「陰陽」 편 

속에 언급되어 았다. 

뇌공 - 황제의 문답은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廠陰의 음양맥법으로 五藏의 맥상과 浮況,

長短, 消짧이 대대하는 r난경』의 음양맥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양자 사이에는 계보적인 연 

계가 없지만 『난경』 맥법의 원형이 되는 단서를 

五中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五中도 뇌공 - 황제 

의 문답에 나타나는 술어로 「結五過論」 , 「方盛흉 

論」 에서 언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오장으로 해 

석되며 오장과 유관한 일종의 맥법으로 추정되 

며, “五中之部”이라 한 것은 오장맥이 관장하는 

구역 즉 오장맥상이 나타내는 질병의 존재 범위 

를 가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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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 - 황제의 문탑에서 나타나는 음양맥법 

은 후대에 계승되지 않고 대체로 해체되는 과정 

을 겪게되었는데 이는 四時服法으로 향하거나 死

生該斷法으로 향하거나 혹은 A迎#口服法으로 

변천되어 그 속에 통합되었다. 

A迎#口服은 뇌공 황제의 문답 속에 명시 

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고 단지 「陰陽類論」 에서 

암시적으로 짧게 기술되어 있다. A迎τ口服法과 

관련된 것은 「소문』에 나타나지 않고 『靈樞』나 

『太素』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영맥과 촌구맥의 대 
소를 비교하여 병의 소재를 알고, 맥의 상태와 

증후를 찾아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진단법이다. 『

太素A迎服口該』에는 陰陽六服이 足服인지 手服

인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靈樞·禁服』에서 맥의 

상태를 나타내는 靜과 대립하는 개념인 臨를 끌 

어들여 12맥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뇌공-황제 

의 대화형식으로 되어 았는 『靈樞·五色』에서는 

박동의 대소가 아니라 浮, 때, ?骨, 堅 등 맥상을 

대비적으로 파악하여 맥의 대소를 버리고 맥상의 

변화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향하였다. 

진단법을 나타낸 숭어에는 比類와 明堂이 었 

다. 「示從容등굶」 에 나타나는 比類는 從容 맥법에 

기초한 진단으로 맥상과 증상을 비교, 종합하여 

그 병리와 병명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統五過論

」에서 “決以明堂”이라 하여 明堂은 안변에 나타 

나는 색깔에 의거하여 진단하는 진단방법을 가리 

키거나 이러한 것을 논한 책이다 

이상과 같이 뇌공 - 황제를 통하여 발전시킨 

진단기술은 여기에 이르러 괄목할 정도로 풍부하 

고 다채로워지지 시작하였다. 그러나 진단은 여 

기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기술과 서로 병렬하여 

진단법의 다른 측면으로 “A事”가 있다. 「院五過

論」과 「徵四失論」에서 치료의 네 가지 과실을 언 

급하여 뇌공 - 황제의 진단법과 병리관을 나타 

내었는데 여기에 관통되어 있는 것은 “雖不中耶,

病由內生”한다는 사고로 內는 五藏을 뜻한다. 五

過로 脫營, 失精, 氣虛無精하게 되는데 문진을 통 

하여 마땅히 밝혀야 할 범주가 “A事”이고 이를 

內因이라 하는데, 어떤 의의로 말하자변 虛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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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이다. 병의 내인론과 허의 병리학은 밀접하 

여 일체화된 이론적인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내 

인론으로 향한 것은 병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진단법에서 맥법의 다양성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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